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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1. 1. 키워드키워드 중국중국 경제경제!!

’17’17년년 경제규모경제규모 GDPGDP기준기준,, U$11.4U$11.4조조((세계세계 22위위))
☞☞ 11위위:: 미국미국(U$18.6(U$18.6조조), 3), 3위위: : 일본일본(U$4.7(U$4.7조조), 4), 4위위: : 독일독일(U$3.5(U$3.5조조), 5), 5위위: : 영국영국(U$2.7(U$2.7조조))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
‘99.3월 헌법개정으로 제도적, 사상적 기초 확립

(비 국유부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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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
‘99.3월 헌법개정으로 제도적, 사상적 기초 확립

(비 국유부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요소)



2. 2. 중국중국 경제경제 동향동향 –– (1) (1) 주요주요 경제경제 지표지표

33

§ 경제성장률 6%대에서 중속성장 지속 중.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한계에 도달, 안정성장(稳中求进) 추구

* 6.8%(‘18.1분기) → 6.7%(‘18.2분기) → 6.5%(’18.3~4분기 예상)

§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패러다임 변경, 新常态)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증대

*  서비스업의GDP비중이’12년부터(45.3%)제조업(45.2%)을역전하기
시작하여, ’17년기준52%로제조업(40%)큰폭상회

§ ’18.7월 산업생산/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6.0% 및 8.8%로
하락세를 지속 중에 있음

§ PMI(구매자관리자지수, 50이상 경기확장)는 ’15년 49.7기록
후, ’16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18.8월 51.3 유지 중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5.2월 14%대에서 ’17년말 기준
7.2%으로 하락 후, ‘18.1~8월 누적 5.5%대를 기록 중

출처: CEIC(‘07~16년), 국가통계국(’17년), 사회과학원(’18년 예측치)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 2. 중국중국 경제경제 동향동향 –– (2) (2) 환율과환율과 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

44

§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5.6월 6.11에서 지속
상승(위안화 절하)하며 ‘16.12월 6.94 기록

§ ’17.1월 하락 전환하여 ‘18.3월 6.29를 기록했으나, 
최근 중∙미 갈등 및 미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
상승반전 ‘18.7월 6.82 기록

§ ’14.6월 4조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15.3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16년말 3조 달러 이하로 추락

§ ’17.1월부터 외환보유액이 회복세를 보이며, ‘18.5월 현재
3조 달러를 상회하며 유지 중

☞ 자본유출 규제(해외송금 규제 등),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로 외환보유액 안정세 지속 기대

출처: 인민은행(’18.9.5자 검색) 출처: 국제금융센터(’18.9.5자 검색, ‘18.5월까지 통계 제공)

* ’15년 중 실물경기 불안과 위안화가치 하락에 대한 옵션투기 확대,  
자본유출 심화 등으로 위안화환율/외환보유액 큰 폭으로 변동



2. 2. 중국중국 경제경제 동향동향 –– (3) (3) 주식주식((상해증시상해증시) ) 시장시장 및및 중중∙∙미미 분쟁분쟁

§ ’15.6월~’16.6월 약 1년간 중국
경착륙 이슈, 환율 투기 세력 등
으로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16.6월~’18.1월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중∙미 분쟁에 따른
무역 제재 및 미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 상해증시, 동반 하락 전환 후,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

월별 추이월별 추이

55

출처: 국제금융센터(’18.9.5자 검색)

§ ‘18.2월 이후 상해증시,
지속적인 하락세 시현

§ 중∙미 분쟁, 중장기전(战)
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음

§ 이에 상해증시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예상

주별 추이주별 추이



2. 2. 중국중국 경제경제 동향동향 –– (3) (3) 주식주식((상해증시상해증시) ) 시장시장 및및 중중∙∙미미 분쟁분쟁((계속계속))

66

출처: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에의 영향(‘18.8월), 무역협회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 (1) (1) 산업산업 구조조정구조조정 동향동향

정 책 방 향 주 요 분 야

철강철강

§13차 5개년 기간(‘16~’20년) 중 1.5억 톤 감량목표 설정
후, ’17년까지 이미 1.15억 톤 감량 완성(향후 3년간 약
3,500만 톤 추가 감량 시 목표 달성 가능)

§ ’16년 철강산업조정계획(‘16~’20년)에 의거 철강산업
집중도 60%(10개사 합산, ’25년) 목표 지속 추진

§ ’15년 철강업규범조건에 의거, ‘17.4월 29개 블랙리스트
기업을 발표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兼并重组) 강화

최 근 동 향

☞ ’15년 중국 10대 철강사 산업집중도(조강생산량)는 34%, 일본
4대 철강사 83%, 미국 4대 철강사 70%, 유럽 8대 철강사 64%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잉생산 및
과다경쟁

방지(통폐합추진)’

5대 핵심

정책 방향

‘생산제품
글로벌화’

추진

77

철강

§13차 5개년 기간(‘16~’20년) 중 1.5억 톤 감량목표 설정
후, ’17년까지 이미 1.15억 톤 감량 완성(향후 3년간 약
3,500만 톤 추가 감량 시 목표 달성 가능)

§ ’16년 철강산업조정계획(‘16~’20년)에 의거 철강산업
집중도 60%(10개사 합산, ’25년) 목표 지속 추진

§ ’15년 철강업규범조건에 의거, ‘17.4월 29개 블랙리스트
기업을 발표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兼并重组) 강화

자동차/부품자동차/부품

§ ‘17.4월 ‘자동차산업발전계획’ 발표 후, 내연기관 자동차 외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 강화

§특히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17년 판매량은 70만 대로
3년 연속 세계 1위(전년 대비 약 50% 성장)

§정부보조금 등 각종 금융 지원,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임원, 
고급 기술자를 영입, 국제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로컬
기업 글로벌화에 적극 기여(수출판매 확대)

☞ ’16.12월 바오산철강-우한강철 합병으로 세계 2위 철강사 탄생
(생산량 6천만 톤). ’17년 좀비기업 퇴출 실시, ’18년 중 비효율
철강생산 기업 대상 통폐합 진행 등 중장기적 구조조정 지속

☞ ‘12~’16년 중 지리자동차 앞 정부보조금이 총이익의 19%를 차지
하는 등 자국기업의 기술개발 보조금 전폭 지원

☞ 2030년까지 로컬자동차 및 부품기업 세계 10위 진입과 더불어,
신에너지차 부문 생산의 30% 해외수출 및 세계 최고기술 확보/선도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민간혼합
소유제
허용’

5대 핵심

정책 방향

‘구조조정
지속성
확보’

‘생산제품
글로벌화’

추진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1) (1) 산업산업 구조조정구조조정 동향동향((계속계속))

정 책 방 향 주 요 분 야 최 근 동 향

조선/해운조선/해운

§ '13.12월 선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산업
규범조건(船舶行业规范条件)을 시행, 동규정에 의거 화이트리스트
(총 70개사, ‘17.10기준, 첨부 참조) 엄격히 관리 중

§ LNGC, Mega Container 등 고부가가치 선박(한국 대비 열위선종) 
관련, 화이트리스트 기업 중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등 국유
조선소 위주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금융지원 강화

§ ’17.1월 ‘선박업 구조조정 심화 액션플랜(‘16~’20년)’ 발표 후, 
CSSC-중국선박중공집단(CSIC) 합병가능성 증대

§ ‘15.8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국원양운송(COSCO)-중국해운
(CSCL)간 합병(‘16.2월)으로 세계 3위 해운사 중국원양 해운 탄생. 
이후 ‘17.7월 홍콩 오리엔트오버시즈(OOCL)도 인수

☞ ‘15년부터 경쟁열위의 민영 및 국영기업에 대한 퇴출 실시, 17.4월에는
화이트리스트 기업 중 타 선박기업과의 기술력 중복, 자금 부족, 건조
능력 미달 시 블랙리스트(총 7개사)로 변경하는 등 심사기준 강화

☞ '16년 하반기 기점으로 국유 화주-선사-조선사 간 협의를 강화하여, 
고부부가가치 선박을 화이트리스트 국영기업 앞 발주 하도록 금융
리스 활성화 및 보조금(비공개) 지급 강화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잉생산 및
과다경쟁

방지(통폐합추진)’

5대 핵심

정책 방향

‘생산제품
글로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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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 '13.12월 선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산업
규범조건(船舶行业规范条件)을 시행, 동규정에 의거 화이트리스트
(총 70개사, ‘17.10기준, 첨부 참조) 엄격히 관리 중

§ LNGC, Mega Container 등 고부가가치 선박(한국 대비 열위선종) 
관련, 화이트리스트 기업 중 중국선박공업집단(CSSC) 등 국유
조선소 위주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금융지원 강화

§ ’17.1월 ‘선박업 구조조정 심화 액션플랜(‘16~’20년)’ 발표 후, 
CSSC-중국선박중공집단(CSIC) 합병가능성 증대

§ ‘15.8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국원양운송(COSCO)-중국해운
(CSCL)간 합병(‘16.2월)으로 세계 3위 해운사 중국원양 해운 탄생. 
이후 ‘17.7월 홍콩 오리엔트오버시즈(OOCL)도 인수

ICT/석유화학ICT/석유화학

§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14개 기업으로부터 13조원을 투자 받는
혼합소유제를 허용하는 등 국유기업 지분구조 개선

§ 중국 화공그룹-중국중화집단공사간 합병 추진으로 세계 1위
화학기업 탄생 기대 등 주요 국유기업간 합병을 통해 과잉생산
및 과다경쟁 방지와 더불어 국제경쟁력 동시 확보

☞ '16년 하반기 기점으로 국유 화주-선사-조선사 간 협의를 강화하여, 
고부부가가치 선박을 화이트리스트 국영기업 앞 발주 하도록 금융
리스 활성화 및 보조금(비공개) 지급 강화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민간혼합
소유제
허용’

5대 핵심

정책 방향

‘구조조정
지속성
확보’

‘생산제품
글로벌화’

추진

☞ 이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 수주를 선점하는 동시에, 생산제품
글로벌화(수출판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

☞ 산하 조선소 주식거래 금지에 이어, 양 조선소간 CEO 교체 근무 실시
등 합병절차 진행으로 동실현시세계 1위조선사(총자산7,000억위안)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2) FDI outflows (2) FDI outflows 동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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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기준 전세계 FDI outflows중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한국의 6.7배 규모)로 상승

§ 아시아(일본 제외)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FDI
outflows가 가장 크고 ’15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음.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발췌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3) M&A (3) M&A 동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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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발췌

출처: 뉴스핌(‘17.1월) 등 기사내용 발췌

§ ‘16년 M&A(Purchases net) 규모액이 과거
‘14~’15년 총합을 초과

§ ‘16년 신규 생산시설/법인설립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도 과거 2년 대비 큰 폭 증가

§유럽/북미 중심의 로봇, 기계 등 핵심 첨단
기술보유 기업 위주로 M&A 추진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3) M&A (3) M&A 동향동향 ((계속계속))

’17.1월, €450억
’17.2월, $1.7억, 

자동화로봇 솔루션
’16.2월, $430억,
농업생물공학

’15.3월, $78.6억,
자동차타이어 ’16.1월, $55.8억, 가전부문

1111

§ M&A를 통해 기존 전통산업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선진기업을 지속 매입

§ 중장기적 산업정책 및 거대 인수자금으로 ‘산업고도화 강화+세계 선두 산업국가 진입’ 목표 달성 계획

출처: 중∙미 각종 보도자료 참고 자체 작성

’17.1월, €5.45억, 전기부문’16.4월, $36억, 컨소시엄형, 프린터
’10.3월, $18억, 승용차부문

’17.5월, U$32.4억, 트럭/버스
‘17.7월, $18억

Flying Car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3) M&A (3) M&A 동향동향 ((계속계속))

M&A 차단!

’17.2월, AI음성비서 / ‘17.7월
딥러닝 / ‘17.8월, AI이미지처리

‘17.3월, $17.8억, 
전기자동차, 5%지분 확보

’17.11월, $0.5억, 
QR-code 및 VR/AR

BAT의 AI∙VR∙전기차 굴기!BAT의 AI∙VR∙전기차 굴기!

1212

§ 최근 M&A에 따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국 고급기술 유출, 국가안보 문제 심각히 지적

§ ’17년초 이후 해외투자 규제에 따른 M&A실패사례도 나오고 있으나,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제조강국’)를
위한 핵심 기술기업 인수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출처: 중∙미 각종 보도자료 참고 자체 작성

’18.1월, $12.8억, 송금결제서비스, 인수실패 ’17.9월, $13억, 반도체, 인수실패

M&A 차단!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 (4) (4) 최근최근 혁신혁신 사례사례

소비경제체제
완비 및 지속 강화

소비경제체제
완비 및 지속 강화

§타오바오, 징동, 티엔마오, 수닝 등 국내자본의 소비플랫폼 및
즈프바오, 위쳇페이 등 간편 결제시스템과 더불어 순펑, 션통, 
중국우체국 등 물류(배송)시스템 체계 구축 완비

§소비플랫폼(빅데이터 기반)-결제-물류 간 유기적 연계로 소비
경제체재 전환 목표 달성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

AI,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정 책 방 향 혁 신 부 문 최 근 동 향

‘원천기술
보유’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Negative
제도’ 등으로
산업화 촉진

선(先) 시장형성, 
후(後) 법·규제

제 ·개정

☞ ’17년 광군절(11.11) 기간 알리바바 하루 매출액 250억달러(90%가
모바일 결제) 및 연간 모바일 결제액 1,210억 달러(미국의 1.7배) 

☞ 즈푸바오 및 위쳇페이 이용자수 각각 5억 명, 8억 명 초과 및 ’17년
배송건 수 400억 건 돌파(4년 연속 세계 1위) 

§ BAT 앞 AI선도 분야 배분, Baidu 자율주행차(아폴로2.0), 
Alibaba 스마트도시 개발, Tencent 의료/헬스 플랫폼 구축

§ 원천기술 보유 등을 통해 드론분야 세계 1위(DJI) 지위 확보, 
연구개발에만 DJI인력(약8천명)의 30% 투입해 드론기술 선도

§ 우주항공 등 최첨단 산업용 3D프린팅 부문에서 미국(점유율
35%, ’15년 기준)이 선두, 중국일본독일(각9%대) 2위 경쟁 중

1313

창업생태계 지원
강화 및 확산

창업생태계 지원
강화 및 확산

§ ’15.3월 대중창업·만중창신 선언 후, 창업비용 축소, 행정절차
개선노력 실시, 혁신클러스터 내 민간주도 스타트업 형성 도모

§ ’17년 창업 건수 600만 돌파(’15년 440만 건), 하루 1.6만 개
신생기업 탄생, 스타트업 지원기금수 500개 돌파(’14년 100개)

AI,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AI,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

‘원천기술
보유’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산업플랫폼
선도’ 및

‘국제표준화
추진’

5대 핵심

정책 방향

‘신규
일자리
창출’

‘기술융합’ 
산업발전
가속화

☞ 단 창업분야가 도소매 서비스분야에 집중(약 70%),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분야 창업은 9% 수준, 최근 고부가가치 영역 이동 중

☞ 스타트업생태계(자금조달, 시장접근, 인재확보) 평가(스타트업게놈)
결과, 북경 및 상하이 각각 세계 4위, 8위 차지

§ BAT 앞 AI선도 분야 배분, Baidu 자율주행차(아폴로2.0), 
Alibaba 스마트도시 개발, Tencent 의료/헬스 플랫폼 구축

§ 원천기술 보유 등을 통해 드론분야 세계 1위(DJI) 지위 확보, 
연구개발에만 DJI인력(약8천명)의 30% 투입해 드론기술 선도

§ 우주항공 등 최첨단 산업용 3D프린팅 부문에서 미국(점유율
35%, ’15년 기준)이 선두, 중국일본독일(각9%대) 2위 경쟁 중

☞ AI부문 지적재산권 ’10년 약 6.000건에서 ’16년 약 3만 건으로 5배
증가 및 AI산업규모 ’16년 100억 위안에서 ’19년까지 3.5배 확대
전망(아이미디어 리서치) => ‘2030년 AI글로벌 리더 부상



3. 3. 중국의중국의 성장성장 전략전략–– (5) (5) 국제국제 경제경제∙∙정치정치 영향력영향력 확대확대

§ 일대일로(AIIB, NDB 등), RCEP*를

활용해 지정학적 경제정치리더십 확보, 

에너지수급 안정 및 수출판로 개척 추진

§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력,현재 11

개국) 탈퇴로 중국의 국제 경제∙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 야기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간의 다자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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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AIIB, NDB 등), RCEP*를

활용해 지정학적 경제정치리더십 확보, 

에너지수급 안정 및 수출판로 개척 추진

§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력,현재 11

개국) 탈퇴로 중국의 국제 경제∙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 야기

출처: 한국일보 및 Baidu 등 기사내용 참조 및 재작성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간의 다자간 FTA



4. 4.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1) 4(1) 4대대 금융금융 리스크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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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버블 및 그림자 금융 리스크 ‘중립’, 
정부지방 부채 리스크 ‘낮음’으로 ’16년 평가
시와 유사하나 중국정부 관리 강화 중

* 미국, 일본 그림자금융/GDP(FSB,’17.5월) 각각 82%, 
67% 수준(중국은 73%, 국가통계국,‘18.6월)

§ 기업부채(’17년 상반기, GDP의 약 163%)는 여전히
위험도가 ‘높음’. 현재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소유 부분
허용, 대규모출자전환방식등을실시중이나모니터링강화필요

§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1.7%(’16년, WB Databank)대로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평균(1.5%) 대비 다소 높으나, 
EU 및 OECD 평균(각각 4.4% 및 2.9%)보다는 낮음

: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경착륙 가능성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평가모델, 정량수치 등 평가방법 및 결과는 동 보고서 참조 요망



44. .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2) (2) 그림자금융그림자금융

수요와 공급 체계수요와 공급 체계

1616



4. 4.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2) (2) 그림자금융그림자금융((계속계속))

통제 메커니즘통제 메커니즘

1717



4. 4.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2) (2) 그림자금융그림자금융((계속계속))

§ 그림자금융의 수급 리스크 정도, 

중국정부 부문별 관리대책 고려 시, 

시스템위기 전이가능성은 높지 않음

§ 증가 추세인 기업부채 감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 필요

진단과 대응진단과 대응

1818

§ 그림자금융의 수급 리스크 정도, 

중국정부 부문별 관리대책 고려 시, 

시스템위기 전이가능성은 높지 않음

§ 증가 추세인 기업부채 감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 필요



44. .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3) (3) 기업기업 부채부채

1919

§ 중국 기업부채 증가 관련 대·내외 ‘경고음’ 가속

§ ‘17~’18년 중국기업의 회사채 부실화 급증세

§ 중국 기업부채, ‘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

배경과 동향배경과 동향



44. .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3) (3) 기업기업 부채부채((계속계속))

원 인원 인

§미국(‘08), 유럽(‘12)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편승한 레버리지붐이 그림자
금융과 자산관리상품으로 확대, 대량의 신용공급 발생

§은행권, 신탁사 및 기업 중심의 그림자금융 공급-수요 메카니즘 형성

§팽창일로의 펀드 등 기금을 원천으로 민영기업 등이 발행한 대량의 채권(債券)들이
시장에서 소화(채권발행자의 우량 및 비우량 구분 희석)

정부 대응

2020

정부 대응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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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 출현]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함께 그림자금융 등 음성적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16년부터 신용공급
축소세가 진행 중에 있음

§ [민영기업 부실화 확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부채감축이
경쟁열위에 있는 민영기업의 부실화 가중

정책효과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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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아 비교적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어온 A~AA의 채권의 위약추이가 최근
증가 추세(안전등급 채권의 부실인식화 경향(‘채권 인플레’현상) 심화)

§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부채감축이 상대적 경쟁열위에 있는 민영기업의 채권부도로
이어지는 점이 1차적 배경으로 지적

§ 중국 내 주요 신용평가기구(총 9개)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평가주체의 전문성 부족, 채권 발행주체에
의한 평가기구 선정 및 평가비 지급 등 채권 평가 관련 시장 하부구조의 제도적 기초 부족도 문제점

정책효과정책효과



4. 4. 중국의중국의 44대대 리스크와리스크와 기업부문기업부문 부실화부실화 점검점검 –– (4) (4) 전망전망

부채감축 지속, 

단 속도 조절

부채감축 지속, 

단 속도 조절

§기업부채 리스크의 금융분야로의 전이 예방을 위해 부채감축
(그림자금융 단속 포함)은 당분간 지속

- 부채감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부작용 심화(민영기업의 자금조달 난
심화(채권부도 등)에 대응하여 정책집행의 속도조절과 함께 충격 완화 대책도 동시에 시행 전망

- 채권시장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른 시장투자자의 위험투자 감소 경향으로 채권발행인에 대한
옥석 가리기 지속,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위한 민영기업 융자난이 가속화

채권시장에 이은

여타 통로의

자금조달 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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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 이은

여타 통로의

자금조달 난

가속화

채권시장에 이은

여타 통로의

자금조달 난

가속화

§채권시장 외 중소 민영기업 및 소규모 상공업체의 주요 자금통로 역할을 해온
인터넷금융(p2p网贷)에서도 자금조달과 수급 불균형 발생

- p2p시장의 자금순유출 증가 및 대차규모 지속 감소하고, p2p 운영업체 지속 감소
및 p2p 운영업체 파산 가속화가 예상

- 민영 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의 경우 은행권과 같은 1금융권 시장보다는 p2p                 
또는 그림자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 동 경로의 자금조달은 전형적 고금리 구조로, 특히 신용경색 국면에서 부실이 현실화 될 가능성
매우 높음. 이에 중국의 부채감축 지속 시 당분간 민영부문 중심의 신용경색 국면이 지속



5. 5. 결론결론

‘성장률 6%대’

<대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저성장
•중∙미 무역분쟁

<대내 경제 여건>
•성장 패러다임 전환
•산업구조 조정
•일대일로 등 투자정책
•자본시장 개혁
•감세정책 시행
•부패 척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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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통화 등 정책수단이 유효하여 대부분의 금융리스크 통제 가능하나, 기업부문 부실화는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한편,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 등으로 당분간 경제 경착륙보다는 ‘L자형 성장’ 지속 전망

§ 그러나 최근 중∙미 무역 분쟁 격화 및 장기화는 금융(주식)시장 불안과 성장률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출처: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경착륙 가능성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대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저성장
•중∙미 무역분쟁

<대내 경제 여건>
•성장 패러다임 전환
•산업구조 조정
•일대일로 등 투자정책
•자본시장 개혁
•감세정책 시행
•부패 척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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